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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소진의 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

였다. 대전과 충남의 노인여가복지시설 15개소의 종사자 275명을 대상으로 우편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등이다. 분석결과,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들의 슈퍼비전이 직무소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분석결과

를 참고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

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적·평가적 슈퍼비전의 강화, 슈퍼바이저에 대한 교육훈련과 개별화된 슈퍼

비전의 제공, 시설평가에 슈퍼비전 포함 등이 필요하다.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역량강화프로그램과 

정서적 지지 서비스의 제공,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행정적 지원, 셀프리더십의 함양 등이 요구된다.

주제어 :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 슈퍼비전, 직무소진, 자아효능감

Abstract  This study verified the influence of supervision on job burnout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f workers in leisure welfare centers for the elderly. A survey of 275 employees of 15 

facilities of Daejeon and Chungnam area was conducted. Main analysis methods ar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analysis result is that supervision influences 

job burnout and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is proved. Considering the analysis result, some 

countermeasures can be proposed to alleviate the job burnout. For improving the supervision of 

workers,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and evaluational supervision, the provis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for supervisors and individualized supervision, and the inclusion of supervision in facility 

evaluation are necessary. To improve employees’ self-efficacy, it is necessary to provide 

capacity-building programs and emotional support services, education and administrative support for 

improving ethical awareness, and self-lead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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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은 2017년에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1

년 4월 노인인구비율이 16.7%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평균수명

의 증가가 인구고령화의 가장 큰 요인인데, 이로 인해 노

년기가 크게 연장되었다[2]. 노년기에는 은퇴, 자녀들의 

독립, 건강악화 등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들이 크게 감소

하게 된다[3]. 노인들의 역할축소는 여가시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데[4], 여가생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인

들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노인들의 적극적인 여

가활동은 건강개선, 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고독감의 완

화, 자아정체감의 유지, 사회적 관계의 유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5]. 그러나 한국 노인

들의 여가활동은 소극적이고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42.6%)는 전체적인 삶의 만족도(49.6%)에 비해 낮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6].

노인여가복지시설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휴식, 오락, 

친목 등의 여가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다[7]. 따라서 노인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해 노

인여가복지시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여가서비

스의 질은 대면접촉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8]. 한편, 최근 COVID-19가 확

산되면서 종사자들은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9]. COVID-19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10].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은 직무불

만족, 이직, 부정적인 자아개념과 직업태도 등을 발생시

켜 서비스의 질을 크게 낮추게 된다[11].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의 중요성으로 인해 관련 연구들

이 다수 진행되고 있다. 밝혀진 직무소진의 영향요인은 

직무환경,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전문성인식, 자기효

능감, 임파워먼트 등이다[12]. 이와 함께 노인여가복지시

설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직무소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종사자들에게 적절한 슈퍼비전을 제공하면 업무

수행에 큰 도움을 주고 직무만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직무소진의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Lee 등의 연구[14]는 전국의 아동청소년 상담자를 대상

으로 슈퍼비전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하

였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소진의 

영향관계에서 자아효능감이 매개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지지적, 교육적, 행정적 슈퍼비

전은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자기효능감이 증진된다

[15]. 상담경력 3년 이하의 상담자들을 조사한 Ji와 Ju의 

연구[16]에서 슈퍼비전과 자아효능감의 영향관계가 확인

되었다. 자아효능감이 높은 종사자들은 직무상의 어려움

을 잘 극복하고 클라이언트와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직무소진의 가능성이 낮다[17]. 자아효능감의 직

무소진에 대한 영향은 응급실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Kim 등의 연구[18]에서 증명되었다.

최근 COVID-19라는 변화된 환경에서 노인여가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에 관한 연구들이 필요한 상황

이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의 직무소진

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도 진행되지 못했다. 본 연

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슈퍼비전과 

직무소진의 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을 대

상으로 하였다. 

2. 분석방법 

2.1 조사대상과 조사과정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대전과 충남 지역의 노인복지

관 15개소의 종사자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하였다. 본 조사 이전에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설문문항

들을 검토하여 제시된 의견을 설문수정에 반영하였다. 설

문조사를 요청하여 조사를 허가한 시설들을 대상으로 우

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월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었다.

2.2 측정도구

독립변수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슈퍼비

전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도

록 도움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써 지지적, 교육적, 행정적 

슈퍼비전으로 구분된다. 측정도구는 Nam[19]의 연구를 

참조하여 슈퍼비전의 하위요인별 5문항씩 총 15문항을 

제시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 값(α)은 지지적 슈퍼비전 

.943, 교육적 슈퍼비전 .956, 행정적 슈퍼비전 .957이다. 

분석을 위해 각 하위요인별 측정값들을 합산하였다. 응답

범주는 리커트5점척도인데, “전혀그렇지않다(①)~매우그

렇다(⑤)”로 제시하였다. 다른 변수들도 동일하게 적용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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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변수인 자아효능감은 자신의 업무수행능력에 대

한 신뢰이며, 측정도구는 Kim[20]의 연구에서 제시된 문

항들을 검토하여 6문항을 선정하였다. 신뢰도 값(α)은 

.888로 분석되었다.

종속변수인 직무소진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

생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와 업무에 대한 열의가 감소하

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측정도구는 Nam[21]의 측정문항

들을 검토하여 5문항을 제시하였다. 신뢰도 값(α)은 

.877로 나타났다.

2.3 분석방법

AMOS/SPSS 18.0을 이용하여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

하였다. 조사대상자인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현

황, 분석할 자료의 정규성,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살

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을 실행하였다. 측

정모형의 적합성을 살펴보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

행하고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서 확인한 최종모형을 기

초로 슈퍼비전과 직무소진의 관계, 그리고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매개효과의 검증은 부트스트랩

을 통해 이루어졌고 간접효과의 계수 값에 대한 95% 신

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도를 확인하였다. 

3. 분석결과

3.1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적 특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개인적 특성의 현황이 

Table 1에 제시되었다.

Variable Category N (%)

Gender
(n=275)

Male 78 (28.4)

Female 197 (71.6)

Qualification
Type

(n=264)

Social Worker 233 (84.5)

Physical Therapist 4 (1.5)

Nutritionist 12 (4.5)

Unqualified 18 (6.8)

etc. 7 (2.7)

Employment 

(n=272)

Permanent Position 138 (50.7)

Temporary Position 134 (49.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3.2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정규분포는 왜도 -.758~.464, 첨도 

-.629~1.208로 분석되어 왜도＜3, 첨도＜8의 조건을 충

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슈퍼비전과 자아효능감 

r=.170(p<.01), 슈퍼비전과 직무소진 r=-.256(p<.001), 

자아효능감과 직무소진 r=-.253(p<.001)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절대값 기준으로 .7 이하이

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3.3 모형검증

3.3.1 측정모형 분석

측정모형의 검증 내용이 Table 2에 제시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 χ2=236.095(p<.001), 증분적합지수인 

CFI=.940, TLI=.926, IFI=.940, NFI=.915, 절대적합지

수인 RMSEA=.089로 분석되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절대적합지수는 .10 이하[23], 증분적합지수는 .90이

상~1.0미만[24]이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Path
Estimate

SE CR
B β

Supervision

→ SV1 .862 .941 .030 28.319 ***

→ SV2 .950 .947 .033 28.781 ***

→ SV3 1.000 .921

Self-efficacy

→ SE1 1.000 .745

→ SE2 1.175 .804 .090 13.126 ***

→ SE3 1.137 .771 .091 12.560 ***

→ SE4 1.061 .742 .088 12.055 ***

→ SE5 1.007 .677 .092 10.949 ***

→ SE6 1.046 .801 .080 13.070 ***

Job
Burnout

→ JB1 1.000 .914

→ JB2 1.022 .899 .045 2.764 ***

→ JB3 .969 .884 .044 21.983 ***

→ JB4 .704 .606 .062 11.427 ***

→ JB5 .555 .502 .062 8.937 ***

χ2=236.095, df=74, p<.001), CFI=.940, TLI=.926, IFI=.940, NFI=.915, 
RMSEA=.089

***p＜.001

Table 2. Measurement model analysis 

3.3.2 구조모형분석과 매개효과

본 연구의 구조모형과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Table 3에 제시되었다. 분석결과는 첫째, 노인여가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자아효능감에 정적으

로 영향을 미쳤다(β=.185, p<.01). 둘째, 종사자들의 슈

퍼비전이 직무소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158, 

p<.05). 셋째,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이 직무소진에 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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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영향을 미쳤다(β=-.236, p<.001). 넷째, 매개효과

의 분석결과는 수퍼비전→자아효능감→직무소진의 경로

를 통해 미치는 총효과는 -.202, 직접효과는 -.158, 간접

효과는 -.044(p<.01)로 나타났으며, 이 분석결과는 95% 

신뢰구간 범위에서 하한값(-.025)과 상한값(-.003) 사이

에 0이 없어서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미하다. 

Path
Estimate

SE CR
B β

Supervision→
Self-efficacy

.023 .185 .008 2.831 **

Supervision→
Job Burnout

-.040 -.158 .016 -2.522 *

Self-Efficacy→
Job Burnout

-.477 -.236 .133 -3.570 ***

Path NC SE
CI 95%

Low Up

Supervision→
Self-efficacy  →
Job Burnout

-.011 .005 -.025 -.003

T.Effect D.Effect I.Effect

-.202 -.158 -.044**

*p＜.05, **p＜.01, ***p＜.001

Table 3. Verification of mediating effect

4. 결론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첫째, 종사자들

의 슈퍼비전이 직무소진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β

=-.158). 이 분석결과는 종사자들에 대한 적절한 슈퍼비

전이 직무만족을 증진시켜 직무소진을 감소시킨다는 

Lee와 Hwang[13]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둘째, 

종사자들의 슈퍼비전과 직무소진의 관계에서 자아효능감

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간접효과=-.044). 이 분석결

과는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이 직무수행능력을 향상

시켜 자아효능감을 증진시킨다는 Ji와 Ju[15]의 논의와 

자아효능감이 높은 종사자들이 직무수행능력이 높고 클

라이언트와의 관계형성이 원만하기 때문에 직무소진의 

가능성이 낮다는 Kim 등[18]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최근 COVID-19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인여가복지시

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종사

자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종사자들

에게 제공되는 슈퍼비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

에 대한 슈퍼비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첫째,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교육적이고 평가적인 슈퍼비

전이 적절하게 제공될 필요가 있다[25]. 둘째, 슈퍼바이

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제공되어야 하고 종사자

에게 개별화된 슈퍼비전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셋째, 슈퍼비전이 전문가로서 종사자들의 성찰과 

훈련의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작동하기 때문에 시설평가지

표에 포함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26]. 

현재 평가지표의 영역 중 재정 및 조직운영 내에 슈퍼비

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 슈퍼비전 관

련 내용이 평가지표에 포함되면, 각 시설에서 종사자들에 

대한 슈퍼비전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종사자들의 슈퍼비전이 자아효능감을 매개하여 직무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종사자

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아효능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종사자들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첫

째, 종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서

적지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27]. 둘째, 종사자

들의 전문적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행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28]. 셋째, 종사자들의 셀프리더

십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원될 필요

가 있다[29].

본 연구는 노인여가복지의 필요성을 밝히고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과 관련된 요인들

을 분석하여 노인여가복지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

안들을 제안하였다. 향후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여가복지

시설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에 관한 다양한 변수들을 분석

하는 후속연구들이 진행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노인여가

복지서비스의 수준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현장대

책에 관한 실천적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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